
1.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유형선 목사의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3.설날 
오늘은 우리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다시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New Year in Christ!  

4.사무총회 
2월 26일(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1/1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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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 (483호)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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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29일 2월 5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1-7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Nothing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월-금) 매일 오전 7시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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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국에 어느 성당에서 스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특

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참가자가 스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알고보니 

질문을 한 분이 개신교 목사의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스님께 목사 

사모가 질문을 던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자기 남편 목사가 유학도 다녀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동기목사들에 

비해 자리를 잘 못잡는 것 같고, 가는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아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여러번 했다고 말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답니다. 그

때 스님이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

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

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지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

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

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

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

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

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

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스님도 무엇이 본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

네요. 저는 스님의 이 말에 한 마디 덧붙히고 싶네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

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끼시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